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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ccording to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ata in 2010, the population over ages of 65 years 
would possess to 11.3% whole population of Korea in 2011 denoting Korea is already in the aging society. Old age 
is associated with inevitable time-dependent losses in physical capabilities. However the maintenance of physical capa-
bilities is essential for continuing independence in old age. The work ability index(WAI) was constructed to reveal how 
well a worker is able to perform his work.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covery of an industrial and age-related influ-
ences on the work ability and job stress of workers in the shipbuilding, house managing, apartment construction indu-
stry. For this, the study conducted a job stress test using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Questionnaire Short Form, 
and employee performance evaluations using the Work Ability Index (WAI) of 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OH) on 3,228 workers in the shipbuilding, house managing and apartment construction industry. SPSS 12.0 
K statistics program was used for statistics analysis and significance was verified with the Kruskal-Wallis test, a corpo-
rate body of nonparametric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employee performanc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
ding on age, an industrial and years of service. The mean WAI score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industry.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employee work ability decreased more as job stress increased.
Key Words : ageing society, work ability, job stress, shipbuilding, house managing, apartment construction

1. 서 론*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현재 전체인구에서 65
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1). 12월에 발표한 ‘2060년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

점을 찍은 뒤 하락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생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5~49세의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는 더욱 빨라져서 현재 3598만 명에

서 2016년 3704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60년
도에는 지금의 절반수준인 2187만 명으로 감소 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8
년에는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

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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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경제활동 

인구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에서 각각 44.7%, 16.6%, 5.2% 감소하였고,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에서 각각 17.1%, 61.3%, 
33.9%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연령 또한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3).
연령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심폐기능이 저하되

며 이러한 변화는 심박수, 호흡, 심기능의 저하를 수

반한다4). 또한 근육 단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근육

량 및 유연성이 감소하게 되며5-7), 이러한 육체적인 
기능의 저하는 작업능력에 있어서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며, 작업자가 가진 육체적 능력은 작업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8).

작업능력과 연령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유럽

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결과는 연구 초기부터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작업능력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결



이유정․장성록

Journal of the KOSOS, Vol. 27, No. 3, 2012126

과를 보이고 있다9-12). 최근에는 작업능력의 변화과

정을 연구하는 등의 추적연구,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

다13-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층에서 은퇴연령

까지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각 
산업별 작업능력평가가 도출되고 있으며, 작업능력

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16-18).
한편,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 질병 등

이 산업보건 분야에서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생리적인 변화가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

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질병, 생활습관, 노동, 생물

학적 나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야

기된다고 보고 있으며19)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직

무만족을 낮춘다는 선행연구20-21)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중/고령 근로자의 작업능

력과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의 인자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업인 조선

업의 근로자와 공기업인 주택관리업의 공동주택관

리자 그리고 고령자의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건설업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하고 각 업종에서의 차이점 및 작업능력과 직

무스트레스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조선업에 근무중인 작업자와 공동

주택관리자 그리고 아파트 건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설문지 중 3,228건을 분석

하였다. 또한 설문 전, 설문의 목적과 이해도를 높이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대상자의 연

령은 18~72세, 평균연령은 41.3±9.9세 인 것으로 나

타났다. 작업자의 분포는 35~39세의 연령대가 전체

의 18.1%로 가장 많았고, 2~5년의 근속년수에 속

하는 작업자가 29.2%로 가장 많은 분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는 조선업 종사자가 63.6% 
(n=2053), 공동주택관리자가 22.7% (n=734), 아파트

건설업 종사자가 13.7% (n=441)이었다.

2.2. 연구방법

작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는 고령 작업자

의 작업능력 평가 및 관리를 목적으로 1994년 FIOH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에서 개발

된 WAI(Work Ability Index)를 사용하였다22).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은 2006년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에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

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한국인 직

무스트레스 측정평가’를 이용하였다23).

통계분석은 SPSS 12.0K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통계치는 정규분포로 가정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분석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Kruskal-Wallis test는 정

규분포의 가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표

본 관찰치의 순위에 근거를 둔 통계분석방법이다. 상

관관계 분석은 비정규분포 집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비모수 통계분석법인 Spearman correlation을 사

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전체 근로자의 작업능력 및 직무스트레스 

분석결과

전체근로자 3,228명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비율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근로자의 작

업능력지수는 18~49점의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은 40.3 

(±4.9)점으로 Good Level에 포함되는 점수인 것으

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45.8 (±14.2)점

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능력이 가장 높은 WAI Excellent Level에 37.0% 

(n=1,195), Good Level에 46.8% (n=1,511), Moderate 

Level에 15.3% (n=495) 그리고 작업능력이 가장 낮

은 Poor Level에 0.8% (n=27)로 분포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하위25%에 속한 작업자는 전체의 38.0% (n= 

1228)였고, 상대적으로 직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작업자가 전체의 22.1% (n= 

713)로 나타났다.

Table 1. Distribution of WAI & job stress

Work Ability Index Job Stress

Level N % Level N %

Excellent 1195 37.0 Low25% 1228 38.0

Good 1511 46.8 Low50% 757 23.5

Moderate 495 15.3 High50% 530 16.4

Poor 27 0.8 High25% 713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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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령대별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결과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작업능력과 직

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작업

능력은 29세 이하부터 55세 이상까지의 각 연령별 

그룹에서 작업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그 중에서 55세 이

상의 연령대가 작업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40~44세, 50~54세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작업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직무스트레스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35~39세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verage rank에 의하면 55세 

이상, 40~44세가 그 뒤를 이어 직무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편 작업능력이 가장 
낮은 29세 이하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

스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Analysis of WAI & job stress by age

age N
Work Ability Index Job Stress

median avg. rank median avg. rank

~29 387 41.00 1426.6 42.80 1392.4

30~34 578 41.00 1520.0 45.20 1625.2

35~39 584 42.00 1602.3 46.40 1738.2

40~44 507 42.50 1738.4 45.20 1642.8

45~49 486 41.75 1608.4 45.20 1588.4

50~54 370 42.00 1682.0 44.40 1558.7

55~ 316 43.00 1771.4 46.40 1698.4

p-value <0.001 <0.001

3.3. 근속년수별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1년 이하에서 48년 사이의 근속년수를 Table 3과 
같이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

스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Table 3. Analysis of WAI & job stress by year of service

year of 
service N

Work Ability Index Job Stress

median avg. rank median avg. rank

~1 342 41.0 1409.9 42.9 1407.7

2~5 923 41.0 1486.8 45.6 1636.1

6~10 752 42.0 1637.3 46.2 1660.4

11~15 476 43.0 1780.4 45.6 1564.1

16~20 280 42.0 1665.1 44.4 1626.9

21~25 192 42.0 1554.9 43.3 1493.4

26~ 199 42.0 1552.9 40.5 1407.3

p-value <0.001 <0.00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Average rank에 의하면 작업능력은 11~15년의 

근속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6~20년, 6~ 
10년의 순으로 작업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이하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작업자가 가

장 낮은 작업능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26년 이상과 1년 이하의 근속년

수인 작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직무스트레스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verage rank에 의하면 

21~25년 이상, 11~15년의 근속년수에서 그 뒤를 이

었다. 또한 6~10년의 근속년수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직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산업별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

조선업, 주택관리업, 아파트 건설업으로 분류하

여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선업, 주택관리업, 아파트 건설업의 작업능력

과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0.001). 작업능력의 경우 공

기업인 주택관리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직무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선업 종사자의 경우 작업능력이 가

장 낮으며,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4. Analysis of WAI & job stress by type of industry

Type of industry N
Work Ability Index Job Stress

median avg. rank median avg. rank

shipbuil-ding 2053 41.0 1373.4 40.9 1675.9

house managing 734 44.0 2069.9 45.6 1642.5

apartment
construction 441 44.0 1978.9 45.6 1282.1

p-value <0.001 <0.001

3.5.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전체 작업자 3,228명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

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신뢰수준 95%에서 

p<0.001으로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과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아

질수록 작업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작

업능력은 낮아진다는 관계를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각 산업별로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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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I level by job stress score.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Table 5와 같은 결과로 나

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작

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양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업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작업

능력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연령과 직무스트레스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건설업의 경우 연령과 작업능력, 
직무스트레스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산업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분

석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작

업능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WAI & job stress by type of 
industry

Type of industry age-WAI age-Job stress WAI-Job stress

shipbuilding
r +0.089 +0.079 -0.348

p-value <0.001 <0.001 <0.001

house
managing

r +0.094 +0.009 -0.284

p-value 0.011 0.082 <0.001

apartment
construction

r -0.012 +0.018 -0.248

p-value 0.798 0.710 <0.001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업자에 설문을 실시

하고 분석하였다. 

전체 작업자의 작업능력은 평균 41.3으로 Good 
Level에 해당하였다. 또한 전체에서 Excellent Level 
37.0%를 제외한 나머지는 Good 이하의 Level에 포함

되어 작업환경적, 방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전체의 39.7%
가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위군인 
것으로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의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55세 이상의 가장 높은 연

령대에서 작업능력이 가장 높은 것을, 29세 이하의 

젊은 연령대의 작업능력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55세 이상의 연령대가 작업능력이 가장 높은 

이유는 현재 근무 중인 55세 이상의 작업자는 작업능

력을 유지하고 있고, 은퇴연령이 다가와도 지속적이고 
안정된 작업이 가능한 구성원인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와 서론에 언급한 핀란드 등과 같은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들의 차이점은 평가 대상자 중 은

퇴대상자와 기은퇴자의 포함여부일 것으로 생각된다.
29세 이하의 젊은 작업자에서 작업능력이 가장 낮은 

이유는 근속년수가 가장 짧은 그룹에서 작업능력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업

의 숙련도와 이해도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작업에 대한 책임감 또한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작업능력이 가장 높았던 55세 이상의 연령

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직무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5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작업에 있어서의 주변 환경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작업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속년수에서는 11~15년의 근속년수에서 작업능

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1년 이하의 근속년수에서 가

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트레스는 2~10년 
사이의 근속년수인 작업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작업에 대해서 일정의 숙련이 쌓이는 
단계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는 압박감 등이 스트레

스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업과 주택관리업 그리고 아파트 건설업 종사

자를 구분하여 작업능력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업 
종사자와 아파트건설 종사자의 작업능력이 조선업 

종사자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

레스는 작업능력이 가장 낮은 조선업 종사자가 상대

적으로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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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능력은 높았지만 주택관리업 종사자는 직무스

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관리업 종사자의 업무형태가 모두 관리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현장 제

조 근무자에 비해서 관리직 근무자가 직무스트레스

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작업자의 작업능력과 직무스트레스를 상관 

분석한 결과 작업능력이 가장 높은 Excellent Level이 
직무스트레스는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작업능력이 가장 낮은 Poor Level이 직무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작업능력은 낮아진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자는 심혈관계, 

근골격계질환 등의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만 특히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23). 직무스트레스 반응 중에서 감정적 반응이 정신

건강에 속하며, 수면, 혼란, 우울, 불안, 신경과민, 
분노, 근심, 걱정 등의 반응이 동반된다24). 이러한 반

응은 집중력에 영향을 미쳐 업무수행능력 및 주의

력을 감소시켜 안전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는 이처럼 개인의 심리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행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고령 작업자

의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작업자 개인의 작업능력유

지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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